
안녕하십니까? 남일보 창간 예순 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구시민 여러

분,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남일보는 항상 알찬 정보와 공정한 보도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지역주의 극복과 균형발전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제 아침신문으로 새롭게

출발한 여러분의 노력이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으로 믿습니다.

구∙경북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전자∙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토 위에

서 NT∙BT와 같은 첨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쟁력 있는 학과 우수한 인적자원, 그리고 높은 혁신의지는 구∙

경북의성공을이끄는원동력이될것입니다. 정부도최선을다해돕겠습니다.

거듭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리며, 남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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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귀빈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

로 우리 기업인들입니다. 한국 기업인들은 오래 전 산업화를 이룩한 나라에 비해

훨씬 더 도전적이고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과 명예를 존중하는 여

러분과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우수한 인력이 여러분의 자본, 로벌 네트워크와 결합된다

면 그 시너지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

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회가 한국과 화상 여러분이 더욱 가까워지고 국제사회에서 함께 성장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한국에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보람된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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